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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 직파재배 기술은 노력 및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직파재배면적이 축소된 후 현재에는 

정체상태에 있다. 벼 직파재배 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초기 입모불안정과 더불어 잡초와 잡초성벼의 방제가 

어렵다는 점이다. 2004년까지 개발 보급된 남부지역 중만생종 벼의 직파재배 적합 파종기는 5.1∼5.25로 되어 있어 

파종 후 잡초 및 잡초성벼와의 경합을 피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초기 입모안정화와 충분한 수량성 확보를 위한 적합 

파종시기를 재검토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잡초성벼의 온도별 출아시기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도에 인공기상실의 생육상을 이용하여 평균기온 10∼15°C(최고/최

저 ±5°C, 시간대별 변온 처리) 조건에서 잡초성벼 8점을 파종하여 조사하였으며, 벼 무논점파재배 포장시험은 남부지역 

4개 농업기술원(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)에서 ‘15∼’16까지 2년간 파종시기를 각각 3회(5월10일, 5월20일, 5월30일) 처리

하여 시험하였다. 각 지역별 파종적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상자료 활용은 ‘01∼’16까지 16년간의 지역별 평균치를 적용하

여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잡초성벼의 80% 이상이 출아하기 위한 조건은 평균기온 14°C 조건에서 21일, 15°C 조건에서 14일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

80% 이상 출아된 잡초성벼를 경종적으로 방제한 후 남부지역에서 파종이 가능한 시기는 5월 10일 이후였다. 또한 이앙

재배 대비 95%이상의 수량성 확보가 가능하기 위서는 파종 후 10일간 평균기온이 19.4°C 이상이어야 하며, 97% 이상의 

수량성 확보를 위해서는 파종 후 10일간 평균기온 20°C 이상인 조건이었다. 따라서 남부평야지에서 이앙재배 대비 

수량성 95% 이상 확보가 가능한 벼 무논점파재배 적합 파종기를 분석한 결과, 호남해안지와 영남남부해안지에서는 

5.21∼5.31이었고, 영남 및 호남내륙평야지에서는 5.17∼5.31경이었다. 특히 포항 이북의 동해안지는 봄철 온도상승이 

늦으므로 직파재배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벼 무논점파재배 파종시기별 잡초 및 잡초성벼의 발생량도 

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여 파종시기 5월 상순 대비 5월 하순 파종에서 잡초의 발생량은 66%, 잡초성벼의 발생량

은 34%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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